
“대한민국 과학기술AI 연구의 ‘심장’ 구축한다”
GIST, 750억 원 규모 대학 과학기술AI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주관기관 선정

- 과기정통부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사업’ 선정… 2026~34년 8년간 750억 원 투입

- 슈퍼컴퓨팅센터 기반 HPC-AI 역량 바탕으로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국가 AI 연구 플랫폼 조성

▲ GIST AI대학 김종원 학장(슈퍼컴퓨팅센터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AI대학 김종원 학장(슈퍼컴퓨팅센터장)

이 연구책임자로 이끄는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사업」의 ‘AI+과학기술 접목을 위한 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 중앙

거점형 인프라 구축’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GIST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총 7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 공동활용 AI 연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

학 중심 AI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GIST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혁신인 ‘AI4S&T(AI for Science 



and Technology)'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대학 연구

자들이 AI 기반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공동활용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혁신(AI4S&T)을 위해 구축되는 국가 AI 연구인프라 

개념도. GIST는‘AI 기반의 과학 난제 해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앙거점으로서 AI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연구 워크플로우를 통합 제공하는 K-ImagineRI 플랫폼을 구

축한다.

최근 AI는 신약 개발과 신소재 탐색, 반도체 설계, 기후 예측 등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AI와 과학기술 연구의 융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

하며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AI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연구 환

경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연

구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K-문샷(Moonshot)*’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국가 공동활용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AI 융합 연구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K-문샷(Moonshot): 국가가 미래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한국형 초대형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의미

이를 위해 GIST는 과학기술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고성능컴퓨팅(HPC)과 AI를 결합

한 공동활용 인프라(HPC-AI)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연구 플랫폼 ‘K-ImagineRI(Korea-Imagine Research Infrastructure)’를 운영할 계

획이다.



‘K-ImagineRI’는 연구자가 소속 기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신청·배정받고, 연구 데이터와 AI 모델을 안전하게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연구 플랫폼이다.

특히 ▴초고성능 GPU 기반 AI 연구 인프라 ▴연구 데이터 및 AI 모델 공유 ▴연구 

워크플로우 지원 ▴연구센터 간 공동연구 지원 기능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해 연구자가 연구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과 활용, 성과 공유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GIST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연구기관·AI 연구센터를 연결하는 국가 AI 연구협력 

체계. 연구자들은 K-ImagineRI 플랫폼을 통해 AI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AI 모델 등

을 공동 활용하며 대규모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GIST는 슈퍼컴퓨팅센터(Supercomputing Center, SCENT)를 통해 고성능컴퓨팅(HPC)

과 AI를 결합한 ‘HPC-AI 공용 인프라’와 국가 공동활용 AI 슈퍼컴퓨팅 플랫폼 

‘Dream-AI’를 구축·운영하며, 클라우드 기반 HPC-AI 기술과 대규모 연구지원 경험

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중앙거점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전국 단위 공동활용 서비스를 총괄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통합 관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구축될 분야별 연구거점과

의 연계·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GPU 장비를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모델 공유, 연구 협업, 기술지원 및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AI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줄이고,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AI 모델을 공동 활용할 수 있어 AI 

기반 과학기술 연구혁신(AI4S&T) 시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된 인프라는 대학이 수행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연구 기

반으로 활용되며, 연구자들이 AI를 활용한 초고속 탐색·시뮬레이션·자율실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AI와 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

을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AI4S&T 시대를 선도하는 공동활용 연구생태계의 핵심 기

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대학 김종원 학장(슈퍼컴퓨팅센터장)은 “AI4S&T의 성패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컴

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GIST는 연구

자 중심의 AI 기반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과학기술 연구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